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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스러운 점과 

아쉬운 점 
성장 소설이라 세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겉도는 점이 아쉬웠다. 

한줄평 성장 소설을 가장해 사회의 아픈 곳을 나타내는 작품 

 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

 

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! 

감상 

‘좀머씨 이야기’는 성장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용도 다른 성장 소설과 공통적인 

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이번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은 성장 소설의 형식

을 빌려 전후 독일의 사회문제와 도시의 문제들을 고발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. 좀머

씨는 주인공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일

만 하는 괴짜이다. 좀머씨를 통하여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소외한 사람을 

다루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대응을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다. 

여기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‘좀머씨 이야기’는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보다 더 고

차원적인 전후 독일 사회의 문제인 잔존 나치의 문제와 이를 대하는 독일 사람들의 시

선을 제시한다고 보고 좀머씨를 나치라고 생각한다. 좀머씨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

치 군인임을 책에선 암묵적으로 보여준다. 좀머씨가 하루 종일 걷는 것은 자신이 전쟁 

중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는 방법이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

곳에서만 휴식을 취한다. 마지막으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신의 죄를 참

회한다. 좀머씨 개인의 죄는 이렇게 참회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에 별로 신경 쓰지 않

는 모습이다. 좀머씨는 하루 종일 걸으며 자신의 자취를 온 마을에 남겼지만 사람들은 

크게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좀머씨가 없어졌음에도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한 계기로 

알게 된 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와 그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. 여기서 

전후 나치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.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치라는 꼬리

표는 항상 그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 무시했다. 후에도 이들은 언급하기도 꺼릴 

정도가 된다.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전후와 현재 독일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항

상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

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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